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부자    제목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성경: 
마태복음 19장 21-30절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
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
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
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
리이까 (제자들은 기존의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는 가르침에 놀람)

2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
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지 정도의 문제 아니
라는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기부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전환
이 Key라는 의미.)

27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개인적 over action)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
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성령께서 오시
게 되어, 또는 재림하시게 되어.)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떤 사본에는, '부모
나' 아래에 '아내나'가 있음)(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본문에 100배라고 증언하
고 있으며 또한 박해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30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
니라 (마19:21-30) (재물의 욕심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하다. 그러나 실패해서 꼴찌라도 천국에는 갈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부끄러울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오하여서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오류에 빠지

기 쉽다. 매우 그럴듯하게 풀리는 것 같지만, 함정에 빠지게 된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

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많

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주제는 영생(혹은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과 재물(혹은 세속적인 

재화)이다.

-구역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로 보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왜냐면 29절에 보면 ‘여러배를 받고’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는 말만 하셨다면, 하
나님의 나라와 재물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되지만, ‘여러 배

를 받는다’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재물을 여러 배 받는 것도 

가치 있는 일로 묘사되어 있다.
-그렇다면 21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라는 말

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의 

보화’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얻게 될 보화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

이란 뜻이다.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상당한 재산가였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친구가 만일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나눠준다면 그

는 요새말로 사회 환원, 금융 가치로 본다면 분명히 자금을 회전시키

는 일을 감당하였을 것이다. 그럼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의 숨통이 틔



였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을 회전시켜서 재화를 더 많이 창출해 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통해서 당시의 경기가 회복하게 될 것을 

희망하고 계신 듯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이 청년이 아

마도 크게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더 훌륭한 일터사

도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청년이 재산을 정리하고 다시금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기까지

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적어도 몇 달.)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에게는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

져 있다. 만약 부자들이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소홀 한다면 정부는 

그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려서라도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부자의 사명은 자기가 더 부자가 되는데 있기 보다는 더 많은 사

람을 부자로 만드는데 그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자원은 날마다 이 지구상에 엄청난 양으로 쏟아지고 있

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자원을 몇퍼센트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부자는 이런 자원들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자신의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오직 신용과 큰 금융만이 큰 산업을 일으키고, 큰 산업만이 막

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자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신용을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한꺼번에 또는 꾸준히 일으킬 수 있는 신용의 한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부자인지 아닌지가 정해진다.
-그런데 진정한 부자는 내가 이 신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

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

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움직

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럴 때 나도 돈을 버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면서 떼돈을 벌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은 결코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나는 수수료를 받을 

뿐이다.(또는 적은 이자) 왜냐면 그래야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
-내가 보화를 쌓아놓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내가 그 

보화를 계속적으로 회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으로 원하시는 부자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
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부자가 예수

님의 제자가 되어서 심판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신다.
-즉, 결정하는 지위에 앉기를 원하신다. 무슨 결정을 의미할까? 그
것은 세상을 더 선하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

회로 만들려고 결정하는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리가 되고, 결정권자가 되어서 

이 세상이 더 선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리사욕을 채우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나중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귀중한 것의 순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중 된 자들로서 처음 된 자들이 될지언정, 처음 된 자들

로서 나중된 자들이 되지는 말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전도   제목: 부흥을 준비하는 성도   말씀: 고린도전서 
10장23-33절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
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교회에 덕을 세우는것에 집중하자.
-교회는 자기 맘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자

기를 주장하는 곳도 아니며, 자기가 인정받아야 하는 곳도 아니다. 
특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하는 곳이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곳이 아니

다. 오히려 진짜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자다. 왜냐면 자기는 진짜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교회에서 자기의 몫을 챙기려는 사람은 실패한다.
-교회에서는 자기의 몫이 없다. 만약 몫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다. 
-만약 교회에 자기의 몫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몫이다.

25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기 양심에게 묻지 말라는 뜻이다. 이것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 

아닌가?
-이거 유기농 아닌가? 이거 이단이 생산한 거 아닌가?
-먹고 탈나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다.
-파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뜻이다.
-악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을 과도하게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전도에는 도움이 되지도 않고 지혜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되, 주의할 사람에게 주의하는 것이 



지혜가 된다.
26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혹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 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이니 기도하며 거룩한 자가 먹으면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
27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

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
하여 먹지 말라

-알게 한 자;알게 한 자가 이미 양심이 거리낌이 되어 마음이 상했

으니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먹지 말아주라는 뜻.
-얼마든지 새누리당을 만나면 새누리당이 되고, 민주당을 만나면 

민주당이 되라는 뜻. 두 당 모두 애국심이 투철한 것이 사실.
29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

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즉, 양심의 기능이 가치관을 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결국 남의 양

심이 정하는 가치관도 존중하라는 뜻이다.
-그가 무슨 경험이나 생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지 그것

은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이 흔들릴 필

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서 어떤 말을 

들으면 나름대로 판단하여 정하든지, 또는 영적 리더들과 상의해서 

정하면 될 것이다. 절대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면 플렉시블 한 것이 지

혜가 된다.
30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핍박은 받아도 비방은 받지 말라. 즉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짓은 하지 말라.
-핍박이란 악한 자들에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선량한 사람들

에게 비난 받는 것이 핍박은 아니다.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하여 하라

32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
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불편한 자가 되게 하지 말라. 자신을 편

리한 자로 여기도록 하라. 고집스럽거나 까다로운 자가 되지 말라.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술친구들에게 불편한 자가 되게 하지 말라. 
그들을 심리적으로 괴롭게 하거나, 그들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지 말

라.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우라. 
-다만 그들의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에 동참하지는 말라. 그들도 

내가 그 악한 행동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33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전
10:23-33)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때가 되면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하

나님께 진실하게 하라.

(같은 교인이라도 다른 신앙형태를 가졌다고 그를 비난하거나 판단

하지 말라. 그에게 적절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고난 

당할 때에 돕고, 그가 슬퍼할 때에 같이 슬퍼하고, 그가 웃을 때에 

같이 웃어 주어야 한다. 그를 정죄하면 고난 당할 때에 웃고, 그가 

웃을 때에 나는 화를 내며, 그가 슬퍼할 때에 나는 기뻐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우상숭배자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라도 그들이 고난

을 당할때에 함께 짐을 져주고, 그들이 슬퍼할 때에 함께 슬퍼해 주

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한가지 방법도 된

다.
-원수가 주릴 때에 먹이라. 




